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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2023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Ministry of Education, 2023)
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초등학생의 희망직업 1순위는 
운동선수로 나타났다. 응답자가 희망직업을 선택한 이유로는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서’가 60.3%를 차지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운동
선수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의 단면을 보여준다. 

그러나 운동선수라는 직업에는 이면이 존재한다. 미국의 경우 대

학운동선수의 단 2%만이 프로팀 또는 올림픽 대표 팀에서 활동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National Collegiate Athletic Association, 
2016 in Miller & Buttell, 2018). 우리나라에서도 프로팀 및 실업
팀에 진출하는 학생선수의 비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며, 운동선
수의 평균 은퇴 연령은 23.8세로 일반인의 은퇴 시기보다 20여 년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Korean Sport & Olympic Committee, 
2018). 

많은 운동선수는 스포츠 은퇴 이후의 삶을 제대로 설계하지 못 
하며(Myung et al., 2015; Choi & Chung, 2012; North & 
Lavallee, 2004), 진로 계획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Park et al., 2013). 운동선수는 은퇴 결정과 함께 두려움, 
부담감(Yun et al., 2013), 정신적 갈등 및 혼란을 느낀다(L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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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2020)의 박사학위논문을 토대로 

작성되었음 

PURPOSE This study developed and applied a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university athletes’ career development. METHODS Following Kim’s (2002) procedure 
for developing group counseling, this program was based on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and finalized by using two preliminary studies and expert validation 
evaluation. Afterward, Taekwondo players from University A in Chungcheongnam-
do and University B in Seoul were assigned to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respectively, and then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design was conducted. The 
experimental group was provided with a six-step career group counseling program, 
including introduction, understanding personal and distal context, enhancing 
self-efficacy and outcome expectations, developing career interest, deciding on a 
career, and closing, for ten 45-minute sessions, twice a week. RESULTS First, results 
of two-way repeated measures ANOVA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changes in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self-appraisal, occupational information, goal selection, 
planning, and problem-solving)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determination, 
certainty, and independence). Second, analysis of the outcome assessment by session 
showed the following positive results: consideration about the future after sports 
retirement, self-understanding, identification of jobs that fit aptitude, improvement 
of self-efficacy, having a positive mindset when switching careers, confidence in 
one’s preferred career, exploration into solutions to career barriers, understanding of 
preferred career, setting specific career goals, and deeper understanding of careers. 
CONCLUSIONS In sum,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the career counseling program 
had a positive effect on university athletes’ career development. We hope this study 
will serve as a catalyst to expand the discussion on retirement from sports and career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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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 2012). 은퇴한 선수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힘
든 인간관계(Kim & Lee, 2016), 고용 불안(Jang & Kim, 2016), 
제한적인 진로 및 직업(Kim & Lee, 2013)과 같은 굴레에서 벗어나
지 못한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대학운동선수들은 진로
불안을 경험하지만 막연하게 미래를 구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Ok, 
2021). 대학운동선수의 체계적이지 못한 진로준비는 은퇴 후에 구
직난을 겪고, 성급하게 직장을 선택하는 계기가 된다(Kim et al., 
2023). Kwon & Choi(2020)는 다양한 선행연구에도 불구하고 대
학운동선수를 위한 진로교육이 부실하다고 지적하였으며, Kim et 
al.(2023)는 대학운동선수에게 선수로서의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진로 프로그램을 주장하였다.

대학생에게 진로는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이다(Cho, 2010). 발
육발달 특성상 대학생은 자신에 주목하고 정체성을 탐색하는 동시에 
미래에 불안함을 느끼며 청소년기와 성인기 사이의 모호한 단계에 
위치한다(Arnett, 2024). 대학운동선수 역시 직업 운동선수로서의 
역할 확대 또는 스포츠 은퇴를 결심하는 전환기에 접어든다(Kim & 
Chang, 2019). 이러한 사실을 고려한다면, 대학운동선수를 위한 진
로 프로그램이 필요한 실정이다.

스포츠 은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운동선수를 위
한 진로상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진로상담이란, “직업인으로서
의 역할이 다른 역할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중심으로 생애진
로발달 과정상에 있는 개인을 도와주는 활동”을 의미한다(National 
Career Development Association, 1997 in Kim et al., 2018, 
p.22). 우리나라 진로교육법 제2조(Act No. 18298)에서는 진로상
담을 “학생에게 진로정보를 제공하고, 진로에 관한 조언과 지도 등을 
하는 활동(온라인으로 하는 활동을 포함한다)”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특성상 진로상담은 주로 집단상담의 형태로 실시되어 
왔다(Kim et al., 2018). 진로집단상담은 진로상담사가 부족한 현실
에서 모든 학생이 직면하는 진로문제를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으
며, 내담자들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기이해를 높이고, 대처하는 정
서적 및 사회적 지지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Kim, 2004). 진로
집단상담은 개인상담의 목표를 추구하는 동시에 집단 교육적인 측면
을 포함하며(No, 2006), 진로상담사가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
를 내담자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Sun et al., 2009).  

Jeon & Park(2002)은 급변하는 사회에 발맞추어 체육계에서도 진
로상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운동선수는 은퇴를 준비하는 과
정에서 상담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Kim & Kim, 
2014; Chung, 2010), 다수의 연구자들도 운동선수의 진로전환을 돕
는 방안으로 진로상담을 제안했다(Kim, 2014; Nam et al., 2012; 
Park & Han, 2011). Jang(2006)의 연구에 따르면, 진로상담 경험
이 있는 대학운동선수는 진로상담 경험이 없는 선수보다 진로탐색행
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hon & Choi(2017)의 연구는 대학운동선수를 위한 진로상담 프
로그램을 실질적으로 개발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동
시에 몇 가지 한계점도 존재한다. 첫째, 또래집단과는 구분되는 대학
운동선수만의 진로 특성을 고려하지 못 했다. 둘째, 개발된 프로그램
은 일반적인 상담 목표 및 절차와 다소 거리가 있다. 셋째, 프로그램
의 효과를 지지하는 근거가 부족하다. 만약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해 
대학운동선수를 위한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
한다면, 간헐적인 담론 수준을 벗어나 스포츠가 운동선수의 진로를 

발달시킴으로써 그 외연이 확장할 것이다.
한편 최초의 진로이론을 담고 있는 파슨스(Parsons)의 ‘직업 선

택(Choosing a Vocation)’이 출판된 이후 특성-요인 이론, 성격이
론, 발달이론, 직업적응이론, 사회학습이론, 사회인지이론을 포함한 
진로이론들이 개발되었다(Kim et al., 2018). 이 중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강조한 사회인지 진로이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SCCT)이 소개된 후 다양한 인종, 성 소수자, 장애인을 대
상으로 연구가 확장되어 왔다. 

사회인지 진로이론은  자기효능감(self-efficacy), 결과기대
(outcome expectation), 목표(goal)를 포함한 개인의 인지적 요
인과 근접 맥락(proximal context), 배경 맥락(distal context)을 
고려한 환경적 요인을 포함하고 있다(Lent & Brown, 2013). 사회
인지 진로이론은 학업과 관련된 영역에서 폭 넓게 활용되고 있으며
(Rogers & Creed, 2011; Rogers et al., 2008), 직업 흥미를 발달
시키고, 직업 선택 과정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이론적 틀로 사용된다
(Blustein, 2006). 

사회인지 진로이론은 진로발달을 모색하려는 학생과 직장인을 위
한 진로교육, 워크숍 및 코칭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목표설정과 사
회적 지지를 통해 진로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내담자를 조력할 수 있
다(Lent & Brown, 2013). 특히 사회인지 진로이론은 진로 선택 폭
이 좁은 국내 청소년들에게 유용하며(Kim et al., 2010), 내담자의 
왜곡된 신념과 장애 요인을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다(Kwon, 2013). 

실제로 Sohn et al.(2015)은 사회인지 진로이론에 기반을 둔 집
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그 결과, 대학생의 진로장벽을 낮추
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 Kim, 
Lim, Hong, & Jun(2020)의 연구에서도 사회인지 진로이론을 활용
한 집단상담이 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계에서도 사회인지 진로이론을 활용해 운동선수의 은퇴 후 진로
계획이 조사되었으며(Demulier et al., 2013), 무용전공자를 위한 
진로검사지가 개발되었다(Kim, Park et al., 2017).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운동에만 전념해 온 운동선수는 스포츠 
은퇴를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로전환을 요구받으며, 은퇴 후에
도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다. 운동선수의 은퇴를 체계적으로 조력하
고,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사회인지 진
로이론을 활용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운동선수의 진로발달을 
조력하는 데 적절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인지 진로이론을 
토대로 대학운동선수의 진로발달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
하고 적용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운동선수의 스포츠 은퇴에 
대한 논의를 확산시키고, 대학운동선수의 진로발달을 조력하는 상담
전략을 제공할 것이다. 

연구방법

연구설계

사회인지 진로이론을 토대로 최초로 개발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
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2차례의 예비 연구를 실시한 후 프로
그램을 수정하였다. 이 후 아래 <Table 1>과 같이 비동등 통제집단 
설계(non-equivalent control group design)를 실시하였다. 실험
집단과 통제집단을 대상으로 사전검사(Q1, Q3)를 실시한 후 실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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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에게만 수정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X)을 제공하였다. 처치 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대상으로 사후검사(Q2, Q4)를 실시하였다. 

참고로 비동등 통제집단 설계는 사회, 임상 및 행동과학에서 지원
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경우(Lee et al., 2018) 또는 교육 연구와 
같이 기존 학급을 무시하고 참여자를 무선배정하기 어려울 경우에 
자주 활용된다(Lee, 2016). 본 연구에서는 대학 운동부의 특성상 종
목 및 소속에 따라 팀 일정이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해 비동등 통제집
단 설계를 활용하였다.

한편 집단상담 프로그램에서는 내담자 간 또는 내담자와 상담사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에 주목하기 때문에 집단의 크기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집단상담과 같이 집단의 크기가 작은 연구에서는 처치 
전에 참여자를 무선배정 했을지라도 집단 간의 이질성이 증가할 수 
있다(Lee, 2016).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종목, 성별, 연령, 학년 및 경기력을 기준으로 동등하게 집
단을 배정하도록 노력하였다.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는 연구 절차와 특성에 따라서 연구대상자 그리고 전문
가로 구분하였다.

1. 연구대상자
예비 연구 대상자는 총 2차례 표집 하였다. 의도적 표본추출

(purposive sampling)을 활용해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대학교 운동
선수 중 양궁선수 6명(남성 3명, 여성 3명)을 1차 예비 연구에 모집
하였으며, 레슬링 6명, 수영 1명, 테니스 1명 포함한 대학운동선수 8
명을 2차 예비 연구에서 모집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충청남도에 위치한 A대학교 태권도선수 5
명을 실험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실험집단의 평균연령은 20.4세(±
1.14), 평균 운동경력은 9.1년(±.70)으로 나타났다. 통제집단으로
는 실험집단의 종목, 성별, 학년, 연령 및 경기력 수준을 고려해 서
울특별시에 위치한 B대학교 태권도선수 5명을 선정하였다. 통제집
단의 평균연령은 20.2세(±1.30), 평균 운동경력은 9.8년(±1.30)
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에게는 프로그램 종료 후 참여율에 따른 사
례비와 사은품을 제공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구체적인 특성은 아래 
<Table 2>와 같다.

2. 전문가
2차례에 걸쳐 예비 연구를 실시한 후에는 각 영역의 전문가에게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요청하였다. 전문가
들은 각 종목에서 운동선수로 활동했으며, 은퇴 후에는 진로교육, 운
동지도, 스포츠심리상담 영역에 종사하고 있었다. 이러한 전문가 특
성은 대학운동선수에 대한 이해가 깊고,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에 

필요한 교육 및 상담 요소를 평가하기에 적합하다. 프로그램의 타당
성 평가를 완료한 전문가에게는 사은품을 제공하였다. 구체적으로 
아래 <Table 3>과 같이 대한체육회에서 위촉한 운동선수 진로교육 
전문 강사 5명, 대학운동부 지도자 4명, 스포츠심리학 박사 4명을 
포함한 총 13명(남 8명, 여 5명)의 전문가를 표집 하였다. 전문가의 
평균연령 37.07세(±5.76), 평균경력 5.30년(±3.09)로 나타났다.

조사 도구
대학운동선수의 진로발달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
용하기 위해서 첫째, 전문가 타당성 평가지 둘째, 진로발달 설문지 
셋째, 성과 평가지를 사용하였다.

1. 전문가 타당성 평가지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타당성을 측

정하였다. 전문가를 위한 타당성 평가지는 프로그램의 현장 적용성
(e.g., 프로그램은 스포츠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 내용 타
당성(e.g., 프로그램 내용은 타당하게 구성되었는가?) 그리고 대상 
적합성(e.g., 프로그램은 대학운동선수에게 타당한가?)에 관한 내용
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전문가 평가는 리커트 척도 5점(1
점=전혀 아니다, 5점=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후 각 문항에 대해서 구
체적인 이유를 기술하도록 구성하였다.

Table 1. Research design 

Group Pretest Intervention Posttest
Experimental group Q₁ X Q₂

Control group Q₃ - Q₄

X: Group counseling program
Q₁, Q₃: Pretest
Q₂, Q₄: Posttest

Table 2. Participants 

Classification Gender Grade Age

Experimental 
group

male 1 19
male 2 20
male 2 20
male 3 21
male 4 22

Control group

male 1 19
male 2 19
male 2 20
male 3 21
male 4 22

Table 3. Experts 

Classification Gender Age Sports

Career education 
lecturers

male 44 Rowing
male 39 Golf
male 30 Shooting

female 47 Skating
male 29 Wrestling

College coaches

female 32 Skating
male 44 Wrestling
male 40 Wrestling

female 32 Taekwondo

Sport counselors

female 35 Tennis
male 33 Soccer

female 39 Dance
male 38 Taekw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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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로발달 설문지
연구 대상자에게 진로발달 설문을 실시하였다. 진로발달 설문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태도성숙 설문지로 구성하였다. 각 설문지
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설문지
Betz et al.(1996)가 단축형으로 개발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검

사를 활용하였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는 정확한 자기평가 5
문항(e.g., 나의 능력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 직업정보수집 5문
항(e.g., 나는 관심 있는 직업들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목표
선택 5문항(e.g,. 나는 내가 선호하는 생활방식에 맞는 진로를 선택
할 수 있다.), 미래계획수립 5문항(e.g., 나는 앞으로 5년 동안 목표
를 위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문제해결 5문항(e.g., 만약 선택
한 진로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나는 직업을 바꿀수 있다.)을 포함해 5
요인 2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1점(전혀 아니다)에서부터 5점(매
우 그렇다)까지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 간 내적 일치도
(Cronbach α)를 분석한 결과, 자기평가 .87, 직업정보 .87, 목표선
택 .89, 미래계획 .88, 문제해결 .77로 나타났다.

2) 진로태도성숙 설문지
Lee & Han(1997)이 개발한 진로태도성숙 검사를 활용하였다. 진

로태도성숙 척도는 결정성 10문항(e.g., 자신의 진로에 대해 확실한 
결정을 해 놓은 상태이다.), 목적성 8문항(e.g., 직업을 통해 보람을 
얻기보다는 편하게 일하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원한다.), 
확신성 10문항(e.g., 나는 내가 선택한 직업 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
을지 자신이 없다.)준비성 10문항(e.g,.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진 사
람과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 하기를 원한다.), 독립성 9문항(e.g., 누
가 뭐라해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해야 한다.)을 포함해 5요인 
4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1점(전혀 아니다)에서부터 5점(매우 그
렇다)까지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 간 내적 일치도를 분
석한 결과, 결정성 .94, 목적성 .83, 확신성 .89, 준비성 .85, 독립성 
.70으로 나타났다.

3. 성과 평가지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성과를 측정하였

다. 성과 평가는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서 연구 대상자에게 어떤 변화
가 일어났는지를 평가한다(Kim et al., 2015). 연구대상자를 위한 
성과 평가는 각 회기 종료 후 반구조화 설문으로 구성된 1문항(i.e.,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나요?)으로 실시하였다. 

연구 절차

연구절차는 아래 <Figure 1>과 같이 Kim(2002)의 집단상담 프로그
램 개발 모형을 기초로 이루어졌다. 김창대의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
발 모형은 1단계: 목표수립, 2단계: 프로그램 구성, 3단계: 예비 연
구 및 장기적인 효과 제고 그리고 4단계: 프로그램 실시 및 개선으
로 구성되어 있다. 김창대의 모형은 개발과 평가 과정이 순환적으로 
이루어져 보다 합리적인 프로그램으로 개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Kim et al., 2015). 구체적으로 1단계: 목표수립은 프로그램 기획, 
참여자에 대한 요구조사, 프로그램 목표 설정을 포함한다. 2단계: 프
로그램 구성은 프로그램의 목적에 따른 이론 검토, 프로그램 활동 수

집, 각 활동에 대한 평가 및 선정이 요구된다. 3단계: 예비 연구 및 
장기적인 효과 제고는 소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예비 연구, 비용, 
목표 달성도, 반응 등에 대한 참여자 평가, 프로그램 수정 등이 이루
어진다. 마지막으로 4단계: 프로그램 실시 및 개선에서는 예비 연구
를 통한 프로그램 완성, 프로그램 실시 및 평가,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한 프로그램 수정 등이 필요하다. 

1. 프로그램 개발
1단계: 목표수립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대학운동선수를 위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Chang et al.(2017)의 자료
를 활용해 진로상담에 대한 대학운동선수의 요구를 분석하였다. 구
체적으로 각 질문에 대한 빈도가 높은 응답을 살펴본 결과, 적절한 
진로상담 시기는 운동선수 생활 중(63.8%), 회기별 적절한 시간은 
30~60분(56.3%), 진로전환 시 어려움은 소양 부족(39.8%) 진로상
담에 대한 기대효과는 심리적 성숙(39.5%)과 진로결정(35.8%)으로  
나타났다. 요구분석을 토대로 대학운동선수의 소양을 함양하고 심리
적 성숙을 도모할 수 있는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으로 계획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사회인지 진로이론 중 진로 선택 모형을 선정하였다. 

2단계: 프로그램 구성에서는 기존의 진로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사회인지 진로이론에서의 상담 전략 그리고 운동선수 진로교육 전문 
강사 교재 등을 검토해 활동을 수집하였다. 수집한 활동은 요구분석 
결과를 고려해 선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기존 상담 전략
을 대학운동선수에 맞게 일부 수정하였다. 최초로 개발된 진로집단
상담 프로그램은 도입, 자기이해, 직업탐색, 자기효능감 향상, 진로
결정 및 정리의 6단계로 구분하고, 회기별 45분, 총 10회기로 구성
하였다. 구체적으로 사회인지 진로이론 요소인 개인과 배경 맥락 이
해(문장완성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효능감과 결과기대 향상(스
포츠선수의 성공적인 경력전환 사례, 강점나무), 진로흥미 발달(직업
카드 분류, 진로장벽 해결), 진로선택(진로로드맵, 만다라트 계획표) 
등으로 활동을 구성하였다.

3단계: 예비 연구에서는 K대학교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단일집단 
전후검사 설계를 활용해 2차례의 예비 연구를 실시하였다. 예비 연
구는 적은 표본 규모로 프로그램의 초안을 검증하기 위해서 실시한
다(Kim et al., 2015). 1차 예비 연구에서는 진로집단상담 프로그
램의 운영 및 관리에 주목해 참여자들 간에 친밀감이 형성된 단일팀
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K대학교 양궁부 선수 6명은 오랜 시간 함
께 생활하면서 라포(rapport)가 형성되어 있었으며, 집단의 역동성
이 높기 때문에 스포츠심리상담사가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
하기 수월하였다. 2차 예비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초안을 수정 및 보
완하고, 다양한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주목하였다. K대학교 레슬링, 수영, 테니스 종목 운동선수 8명이 
참여하였다. 모든 예비 연구에서는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사전 검사
를 실시한 후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실험집단에게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각 회기 마
다 참여자는 프로그램의 과정 및 성과 평가를 실시하였다. 모든 예비 
연구가 종료된 후에는 13명의 전문가에게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타당성을 평가받았다. 일련의 절차를 토대로 최종 프로그램을 확정
하였다. 

2. 프로그램 검증
4단계: 프로그램 실시 및 개선에서는 충청남도 S대학교 태권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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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5명과 서울특별시 K대학교 태권도부 선수 5명을 대상으로 비
동등 통제집단 설계를 활용해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수정된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참여자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배정한 후 사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실험집단에게
는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한 반면 통제집단에는 아무런 실험
처지를 제공하지 않았다.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실험집단과 통제집
단에게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각 회기 마다 실험집단은 
프로그램의 성과 평가에 참여하였다.

자료 분석

수집된 모든 자료는 연구자가 직접 한컴오피스 한글 2010을 이용해 
전사 및 코딩하고, IBM SPSS 21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각 자료의 
특성에 따라 프로그램 개발과 검증으로 구분하였다.

1. 프로그램 개발
전문가 타당성 평가 자료에서는 내용 타당성 비율(Content 

Validity Ratio: CVR)을 산출하였다. Lawshe(1975)가 고안한 
CVR은 기존의 내용 타당성 개념을 정교화하고, 수량화한 방식이다. 
내용 타당성 평가는 직업 수행 영역(a job performance domain)
과 실제 능력이 얼마나 유사한지를 측정한다. 이를테면 인사 채용 
과정에서 실시하는 검사가 실제 직업 능력을 대표할수록 내용 타당
성은 높아진다. 이러한 내용 타당성 평가는 내용 평가 전문가 집단
(content evaluation panel)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내용 평가 전문
가 집단은 현직 종사자와 감독관으로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내
용 평가 전문가는 검사지가 측정하는 기술과 지식이 실제 직업을 수
행하는 데 ‘필수적(essential)’인지 아닌지를 평가한다. 각 질문에
서 내용 평가 전문가에 의해서 ‘필수적’ 이라고 평가된 응답 수(the 
number)를 아래 <Figure 2>의 공식을 활용해 산출한다. 각 문항에 
대한 CVR의 평균값을 CVI(Content Validity Index)로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CVR을 활용해 프로그램의 현장 적용성, 내용 타
당성 및 대상 적합성에 대한 값을 산출하였다. 5점 척도 중 4점 ‘그렇
다’와 5점 ‘매우 그렇다’에 응답한 전문가의 수를 ‘ne’로 집계하였다. 
Lawshe(1975)가 제안한 표(p. 568)에 따르면 내용 평가 전문가 집
단이 13명으로 구성될 경우 CVR의 최소값은 .54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전문가 평가의 구체적인 이유는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2. 프로그램 검증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태도성숙 설문지로 수집한 자료는 변

인 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문항 간 내적 일치도(Cronbach 
α), t-test, 이원 반복측정 분산분석(two way repeated measure 
ANOVA)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적 유의미 수준은 신뢰도 
95%(p<.05)로 설정하였다. 

추가적으로 연구대상자로부터 회기별로 수집한 성과 평가지는 연
구자가 직접 한글 오피스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내용 분석을 위해
서 연구자는 자료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원자료를 3차례 정독한 
후 핵심개념으로 개방 코딩을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연구자는 스
포츠심리학 교수 1인, 스포츠심리학 박사 1인, 스포츠심리학 박사과
정 1인과 함께 자료의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예비 연구 후 전문가 집단이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현장 적용성, 
내용 타당성 및 대상 적합성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평가한 결과, CVR 
값은 현장 적용성 .84, 내용 타당성 1.00, 대상 적합성 .38로 나타났
다. Lawshe(1975)가 제안한 표(p. 568)에 따르면 내용 평가 전문
가 집단이 13명으로 구성될 경우 CVR 최소값은 .54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현장 적용성과 내용 타
당성은 CVR 최소값보다 각각 .30, .46 높게 나타나 타당하다고 해
석할 수 있다. 반면에 프로그램의 대상 적합성은 CVR 최소값보다 
-.16 낮게 나타나 대학운동선수에게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도출된 전문가의 정성적 평가는 첫째, 스포츠 내 진로
전환 고려 둘째, 개인 및 배경 차이 반영 셋째, 프로그램의 내용 보완
으로 나타났다. 최종적인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초안에 비해서 
참여자 간의 팀 활동을 추가하였으며, 사회인지 진로이론의 진로선
택 모형에서 제안한 경로를 고려해 회기 순서를 재조정하였다. 또한 
전문가 집단의 평가를 토대로 연구 대상자의 개인 특성을 최소화하
고, 진로집단상담의 필요성을 추가하였으며, 진로선택 과정에서 진
로 목표설정을 새롭게 구성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최종적으
로 확정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의 내용은 위의 <Table 4>와 같다.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 적용

1.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변화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처치에 따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변화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아래 <Table 5>과 같다. 

Fig. 1. Process

Fig. 2. Calculation formula (Lawshe,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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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확한 자기평가
정확한 자기평가를 분석한 결과, 시간과 집단 사이의 상호작용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1, 8)=13.25, p=.007, η²=.624. 집단 
내 시간에 따른 차이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F(1, 8)=30.56, 
p=.001, η²=.793. 아래 그래프 <Figure 3>을 살펴보면 실험집단
의 경우 사전검사(M=2.72, SD=.38)에 비해서 사후검사(M=4.08, 
SD=.30)의 평균점수가 1.36 증가하였다. 이와는 달리 통제집단은 
사전검사(M=3.48, SD=.70)에 비해서 사후검사(M=3.76, SD=.75)
의 평균점수가 .28 증가하였다. 실험집단의 자기평가가 통제집단에 
비해서 보다 증가하였다.

2) 직업정보수집
직업정보수집을 분석한 결과, 시간과 집단 사이의 상호작용이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1, 8)=13.88, p=.006, η²=.634. 집단 
내 시간에 따른 차이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1, 8)=64.65, 
p=.000, η²=.890. 아래 그래프 <Figure 4>를 살펴보면, 실험집단
의 경우 사전검사(M=2.52, SD=.23)에 비해서 사후검사(M=3.72, 
SD=.29)의 평균점수가 1.20 증가하였다. 반면에 통제집단의 경우 

사전검사(M=3.20, SD=.23)에 비해서 사후검사(M=3.64, SD=.29)
의 평균점수 .45 증가하였다. 즉 실험집단의 직업정보가 통제집단에 
비해서 증가하였다. 

3) 목표선택
목표선택을 분석한 결과, 시간과 집단 사이의 상호작용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1, 8)=10.12, p=.013, η²=.559. 집단 내 시간
에 따른 차이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1, 8)=9.16, p=.016, η
²=.534. 아래 그래프 <Figure 5>를 살펴보면, 실험집단의 경우 사
전검사(M=2.44, SD=.38)에 비해서 사후검사(M=4.04, SD=.30)
의 평균점수가 1.60 증가하였다. 반면에 통제집단의 경우 사전검사
(M=3.60, SD=.38)에 비해서 사후검사(M=3.56, SD=.30)의 평균점
수가 .04 감소하였다. 즉 실험집단의 목표선택이 통제집단에 비해서 
보다 증가하였다. 

4) 미래계획수립
미래계획수립을 분석한 결과, 시간과 집단 사이의 상호작용이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1, 8)=13.11, p=.007, η²=.621. 집단 

Table 4. The final program 

Steps Sess. Themes Contents

Introduction 1 Guidance to the 
program

•	 Explanation for program purpose, content, and schedule and necessity
•	 Introduction of a counselor/ Fill out the consent form
•	 Introduction of participants/ Complete a pledge/ Response of pretest

Understanding 
personal and 
distal context

2 Self-understanding/ 
Rapport building

•	 Completion sentence(Sacks & Levy, 1950)
•	 Facing desires, values and emotions
•	 Building rapport with colleague(Kim, 2008)

3 Understanding career

•	 Responding Occupational Value Test(Lim et al., 2012), Key Competency Efficacy 
Test(Lim et al., 2004)

•	 Summarizing the test results
•	 Identifying occupational groups related to test results

Enhancing 
self-efficacy 
and outcome 
expectations

4 Learning experience
•	 Explore on role models for career transition with colleague(Chon & Choi, 2017)
•	 Creating languages the can enhance self-efficacy when participants change 

career(Bandura, 1986)

5 Developing career 
competency

•	 Drawing strengths tree about the career(Gyeongsangbukdo Office of Education, 
2014; Shin, 2019)

•	 Adding strengths using Gallery walk between participants
•	 Asking significant others to a new strength with SNS
•	 Picking career skills among strengths(Chung, 2011) 

Developing 
career interest

6 Identifying 
career interest •	 Classifying job cards(Korea Contents Media, 2014) 

7 Breaking down 
career barriers

•	 Prioritizing career barriers(Janis & Mann, 1977 in Brown & Lent, 1996)
•	 Establishing a solution with colleagues

Deciding 
a career

8 Creating a career 
roadmap

•	 Introduction of the program for retirement athletes(Korea Sports Council 2018) 
•	 Gathering information about careers thorough the Worknet(www.work.go.kr)

9 Setting career 
goals

•	 Filling in a Mandal-Art planner(Kim, Kim et al., 2017)
•	 Creating the S.M.A.R.T. plan(Doran, 1981)
•	 Application on S-Mandal-Art 

Closing 10 Finishing the 
program

•	 Summarizing the career group counseling
•	 Sharing outcome for each session
•	 Response of pos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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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Variable Source SS df MS F p η²

Self-
appraisal

Within
T 3.36 1 3.36 30.56 .001 .793

T*G 1.45 1 1.45 13.25 .007* .624
E(T) .88 8 .11

Betw. G .24 1 .24 .44 .523 .053
E 4.33 8 .54

Occupational 
information

Within
T 3.36 1 3.36 64.65 .000 .890

T*G .72 1 .72 13.88 .006* .634
E(T) .41 8 .05

Betw. G .45 1 .45 .68 .431 .079
E 5.23 8 .65

Goal selection
Within

T 3.04 1 3.04 9.16 .016 .534
T*G 3.36 1 3.36 10.12 .013* .559
E(T) 2.65 8 .33

Betw. G .57 1 .57 .64 .444 .075
E 7.12 8 .89

Planning
Within

T 4.05 1 4.05 42.49 .000 .842
T*G 1.25 1 1.25 13.11 .007* .621
E(T) .763 8 .095

Betw. G 1.01 1 1.01 .805 .396 .091
E 10.06 8 1.25

Problem-
solving

Within
T 1.56 1 1.56 13.63 .006 .630

T*G .512 1 .51 4.45 .068 .358
E(T) .920 8 .11

Betw. G .800 1 .80 1.214 .303 .132
E 5.272 8 .65

*p<.05
**T: Time/ G: Group/ E: Error

Fig. 3. Self-appraisal Fig. 4. Occupational information

Fig. 5. Goal selection Fig. 6.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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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시간에 따른 차이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1, 8)=42.49, 
p=.000, η²=.842. 아래 그래프 <Figure 6>을 살펴보면 실험집단
의 경우 사전검사(M=2.00, SD=.38)에 비해서 사후검사(M=3.40, 
SD=.34)의 평균점수가 1.40 증가하였다. 반면에 통제집단의 사전검
사(M=2.95, SD=.38)에 비해서 사후검사(M=3.35, SD=.34)의 평균
점수가 .40 증가하였다. 즉 실험집단의 미래계획이 통제집단에 비해
서 보다 증가하였다.

5) 문제해결
문제해결을 분석한 결과, <Figure 7>과 같이 시간과 집단 사이의 

상호작용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F(1, 8)=4.45, p=.068, 
η²=.358. 그러나 집단 내 시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F(1, 
8)=13.63, p<.01, η²=.630. 시간에 따른 실험집단의 변화를 확인하
기 위해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자료를 활용해 대응표본 t-test를 실
시하였다. 그 결과, t값 –3.41, 사전검사(M=2.88, SD=.57)와 사후
검사(M=3.76, SD=.26)의 평균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진로태도성숙의 변화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처치에 따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진로
태도성숙의 변화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아래 <Table 6>과 같다.

1. 결정성
결정성을 분석한 결과, 시간과 집단 사이의 상호작용이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 F(1, 8)=9.47, p=.015, η²=.542. 집단 내 시간에 따른 차
이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1, 8)=2.73, p=.004, η²=.658. 아래 
그래프 <Figure 8>을 살펴보면 실험집단의 경우 사전검사(M=2.46, 
SD=.11)에 비해서 사후검사(M=3.78, SD=.27)의 평균점수가 1.32 
증가하였다. 반면에 통제집단의 경우 사전검사(M=2.76, SD=.11)에 
비해서 사후검사(M=2.92, SD=.27)의 평균점수가 .16 증가하였다. 즉 
실험집단의 결정성이 통제집단에 비해서 보다 증가하였다.

Fig. 7. Problem-solving

Table 6. Career attitude maturity 

Variable Source SS df MS F p η²

Determination
Within

T 2.73 1 2.73 15.42 .004 .658
T*G 1.68 1 1.68 9.47 .015* .542
E(T) 1.42 8 .178

Betw. G .39 1 .39 1.49 .256 .157
E 2.10 8 .23

Purpose
Within

T .06 1 .06 .37 .556 .045
T*G .22 1 .22 1.34 .280 .144
E(T) 1.34 8 .16

Betw. G .75 1 .75 1.66 .233 .173
E 3.60 8 .45

Certainty
Within

T .76 1 .76 4.81 .060 .376
T*G 1.20 1 1.20 7.59 .025* .487
E(T) 1.26 8 .15

Betw. G .42 1 .42 2.15 .181 .212
E 1.56 8 .19

Preparedness
Within

T .31 1 .31 3.41 .102 .299
T*G .04 1 .04 .44 .525 .052
E(T) .73 8 .09

Betw. G 1.62 1 1.62 3.96 .082 .331
E 3.27 8 .41

Independence
Within

T .32 1 .32 4.60 .064 .365
T*G .59 1 .59 8.35 .020* .511
E(T) .56 8 .07

Betw. G .75 1 .75 2.91 .126 .267
E 2.07 8 .25

*p<.05
**T: Time/ G: Group/ E: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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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적성
목적성을 분석한 결과, <Figure 9>과 같이 시간과 집단 사이의 상

호작용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F(1, 8)=1.34, p=.280, 
η²=.144. 집단 내 시간에 따른 차이 역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F(1, 8)=.37, p=.556, η²=.045. 시간에 따른 실험집단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자료를 활용해 대응
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t값이 –1.23로 사전검사 평균 
3.47(SD=.62)과 사후검사 평균 3.80(SD=.62)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28). 

3. 확신성
확신성을 분석한 결과, 시간과 집단 사이의 상호작용이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F(1, 8)=7.59, p=.025, η²=.487. 반면 집단 내 시
간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F(1, 8)=4.81, 

p=.060, η²=.376. 아래 <Figure 10>을 살펴보면 실험집단의 경우 
사전검사(M=3.16, SD=.16)에 비해서 사후검사(M=4.04, SD=.21)
의 평균점수가 .88 증가하였다. 반면에 통제집단의 경우 사전검사
(M=3.36, SD=.16)에 비해서 사후검사(M=3.26, SD=.21)의 평균점
수가 .10 감소하였다. 즉 실험집단의 확신성이 통제집단에 비해서 
보다 증가하였다. 

4. 준비성
준비성을 분석한 결과, 아래 <Figure 11>과 같이 시간과 집단 사

이의 상호작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F(1, 8)=44, 
p=.525, η²=.052. 집단 내 시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다. F(1, 8)=3.41, p=.102, η²=.299. 시간에 따른 실험집단의 변
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자료를 활용해 대응
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t값이 –1.51로 사전검사 평균 
3.70(SD=.50)과 사후검사 평균 4.04(SD=.35)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202). 

5. 독립성
독립성을 분석한 결과, 시간과 집단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났다. F(1, 8)=8.35, p=.020, η²=.511. 반면 집단 내 시간에 따
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F(1, 8)=4.60, p=.064, η²=.365. 
아래 그래프를 <Figure 12>를 살펴보면, 실험집단의 경우 사전검사
(M=3.53, SD=.16)에 비해서 사후검사(M=4.13, SD=.19)의 평균점
수가 .60 증가하였다. 반면에 통제집단의 경우 사전검사(M=3.48, 
SD=.16)에 비해서 사후검사(M=3.40, SD=.19)의 평균 점수는 .08 감소
하였다. 즉 실험집단의 독립성이 통제집단에 비해서 보다 증가하였다.

Fig. 8. Self-appraisal Fig. 9. Occupational information

Fig. 10. Goal selection

Fig. 12. Goal selection

Fig. 11.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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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별 성과 평가

회기별로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
었는지를 살펴본 결과, 아래 <Table 7>과 같이 나타났다. 진로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안내한 1회기에서 연구대상자들은 은퇴 후 미래를 
구상하고, 직업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자기이해와 친밀감 형

성을 목표로 한 2회기에서 연구대상자들은 자신을 이해하고, 동료와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며 소통했다. 진로특성을 이해한 3회기에서 연
구대상자들은 진로검사결과에 알맞은 직업을 확인하고, 예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직업을 살펴봤다. 학습경험을 주제로 한 4회기에서 연
구대상자들은 ‘할 수 있다’라는 자기효능감을 높였으며, 대리경험을 
통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형성했다. 진로역량을 개발한 5회기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장점을 인식하거나 새로운 강점을 발견했으
며, 진로전환 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생성했다. 직업흥미를 확인한 
6회기에서는 평소 알지 못했던 다양한 직업을 확인했으며, 평소 선호
했던 직업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 진로장벽을 해결한 7회기에서 연구
대상자들은 동료들과 함께 진로장벽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
고, 활동의 유용성을 경험했다. 진로로드맵을 작성한 8회기에서 연구
대상자들은 관심 있던 직업을 심층적으로 이해했으며, 새로운 직업을 
준비하는 것이 가능했다. 진로목표를 수립한 9회기에서 모든 연구 참
여자들은 진로에 대한 구체제적인 목표를 수립했다. 진로집단상담 프
로그램을 마무리한 10회기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진로에 대해서 심층
적으로 이해했으며, 구체적인 진로를 설계했다.

논의

본 연구는 대학운동선수의 진로발달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
발하고 적용하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사회인지 진로이론 중 진로선
택 모형을 기초로 대학운동선수의 진로발달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
그램을 개발하였다.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은 도입, 개인과 배경맥
락 이해, 효능감 및 결과기대 향상, 진로흥미발달, 진로선택, 정리를 
포함한 6단계로 구성된 총 10회기(회기당 45분)로 제작하였다. 개
발한 프로그램은 예비 연구와 전문가 평가를 통해서 타당성을 확보
하였다. 선행연구에서도 본 프로그램의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문
장완성검사를 통해서 응답자는 자신의 동기, 가치, 태도를 이해 할 
수 있다(Kim et al., 2016). 문장완성검사는 운동선수들 간의 친밀
감 형성에도 효과적이다(Kim, 2008). Bandura(1977)의 자기효능
감 이론을 토대로 개발된 주요능력효능감검사는 신체 및 운동능력
을 포함해 9개 영역을 측정하며, 각 능력과 관련된 직업군을 제시한
다(Yim et al., 2012). 또한 스포츠에서 경력전환에 성공한 사례는 
연구대상자의 대리학습을 촉진시켜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
(Lent et al., 1994). 직업카드분류는 체험적이고 유희성이 가미된 활
동(Kim, 2011)으로 진로발달에 미숙한 운동선수가 직업을 탐색하
는 데 효과적이다. 끝으로 진로로드맵은 대한체육회(Korean Sport 
& Olympic Committee, 2018)에서 실시하는 운동선수 진로교육 
교재에 포함된 내용으로 운동선수가 진로를 탐색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되어 왔다.

한편 비동등 통제집단 설계를 활용해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태
도성숙에 대한 이원 반복측정 분산분석과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
였다.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할 수 있다. 

첫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자기평가, 직업정보, 목
표선택, 미래계획에서 시간(사전/사후) × 집단(실험집단/통제집단) 
간의 유의한 상호작용이 나타났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인 문제해결의 경우 시간 × 집단 간의 유의한 상호작용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실험집단에서 시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를 통해서 본 연구에 개발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대

Table 7. Achievement for each sessions 

Sess. Contents(frequency)

1 •	 Consideration about the future after retirement(4)
•	 Interest in jobs one wants(1)

2
•	 Self-understanding(5)
•	 Communication with colleagues(2)
•	 Understanding of the colleagues(1)

3

•	 Identification jobs that fit results of career tests(3)
•	 Perception of the similarity between the interesting 

jobs and results of career tests(2)
•	 Check on jobs one don't know(2)
•	 Identification main competencies(1)
•	 Solidified interesting jobs(1)

4

•	 Thinking about 'I can do it'(3)
•	 Positive mentality by roll-model(1)
•	 Understanding jobs that one wants(1)
•	 Building rapport with colleagues(1)

5

•	 Perception of my strengths(3)
•	 Discovery of a new strength(2)
•	 Positive mentality when one transfers other job(2)
•	 Career self-efficacy by a new strength(1)
•	 Understanding colleagues' thought on me(1)
•	 Clarifying career goals(1)
•	 Identification job competency(1)

6

•	 Identification jobs that one don't know(3)
•	 Check on various jobs(2)
•	 Confidence in jobs that one wants(2)
•	 Career choice(1)
•	 Enhancing a career interest(1)

7

•	 Exploration into solving ideas(2)
•	 Usefulness about a way to explore solving ideas with 

colleagues(2)
•	 Exploration into career barriers(1)
•	 Confidence by solving ideas(1)

8
•	 Understanding interesting in jobs(4)
•	 Discovery of useful a internet site(1)
•	 Job preparation(1)

9 •	 Setting specific goals(6)

10

•	 Understanding about career(3)
•	 Plan for specific career(2)
•	 Positive mentality to achieve career(1)
•	 Experience of career development(1)
•	 Increase in career interes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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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운동선수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자기평가는 자신의 역량, 추구하는 직업, 
가치 및 생활방식에 대한 효능감을, 직업정보는 선호하는 직업에 대
한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효능감을 의미한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의 또 다른 하위요인인 목표선택은 진로결정에 대한 효능감을, 미래
계획은 향후 취업 과정에서 요구되는 절차에 대한 효능감 그리고 문
제해결은 진로결정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능감을 측정
한다(Betz et al., 1996). 

추가적으로 회기별 성과 평가에서도 진로집단상담이 대학운동선
수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연구대상자들이 2회기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3회기에서
는 자신의 진로 특성에 맞는 직업을 확인한 성과는 자기평가와 연관
성이 있다. 또한 연구대상자들이 6회기에서 다양한 직업을 이해하
고, 8회기에서는 관심 있는 직업의 보수, 자격 사항 및 미래 전망 등
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성과는 직업정보와 연관성이 있다. 연구대상
자들은 7회기에서 동료와 함께 진로장벽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고, 9회기에서 구체적인 진로 목표를 설정한 사실은 미래계획 
및 문제해결과 관련이 있다. 

진로상담 프로그램이 학교폭력 피해 중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
감을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며(Kim, 2016), 사회인지 진로상담 
프로그램은 중년 여성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2020). REBT 이론(Pang, 2017)과 다
중지능이론(Kim & Kim, 2012)을 토대로 구성한 진로집단상담 프
로그램 역시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밝
혀졌다. 유사하게 본 프로그램에서 계획한 진로장벽(Kim & Jin, 
2021), 사회적지지(Choi & Song, 2023)가 운동선수의 진로결정자
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들은 본 연
구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둘째, 진로태도성숙의 하위요인인 결정성, 확신성, 독립성에서 시
간(사전/사후) × 집단(실험집단/통제집단) 간의 유의한 상호작용이 
나타났다. 반면에 진로태도성숙의 하위요인인 목적성, 준비성에서는 
시간 × 집단 간의 유의한 상호작용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실험집단
에서 시간에 따른 유의한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
해서 본 연구의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은 대학운동선수의 진로태도
성숙을 향상시키는 데 부분적인 효과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진로태도성숙에서 결정성은 진로에 대한 결정 수준, 목적성은 사
회경제적 수준보다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수준을 의미한다. 또한 확
신성은 결정한 진로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 수준, 준비성은 진로
에 대한 이해와 준비 수준 그리고 독립성은 주체적인 진로결정 수준
을 의미한다(Lee & Han, 1997). 

회기별 성과 평가에서도 연구대상자들은 3회에서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확인하고, 10회기에서는 심층적이고 구체적인 진로를 결정
한 성과는 결정성과 연관성이 있다. 또한 연구대상자들은 4회기에서 
성공적으로 진로전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5회기에서는 긍정
적인 마음가짐을 형성한 것이 확신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
이다. 10회기 동안 연구대상자들은 지도자나 부모에게 예속되지 않
고 동료들과 함께 주체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했다는 
측면에서 독립성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도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대학생의 진
로태도성숙은 진로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So, 2011). 진

로탐색 집단상담은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결정수준을 향상시킨다
(Kim & Kim, 2015).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
램을 실시한 결과, 진로태도성숙이 유의미하게 향상한 것으로 나타
났다(Kim, 2020). 또한 진로집단 상담프로그램은 여대생의 진로태
도성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Heo, 2013). Kim et al.(2023)
의 연구에서도 진로프로그램은 대학운동선수의 삶의 가치 인식, 직업
세계 확장, 은퇴 후 진로계획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진로태도성숙 중 목적성과 준비성에서는 집단 간의 유의한 상호작용
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첫째, 진로태도성숙 중 목적성은 사회변화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목적성은 사회경제적 수준보다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수준을 의미한
다. 그러나 최근 흙수저부터 금수저까지 부모의 자산과 소득에 따라 
개인의 사회경제력을 분류하는 표현이 통용되고 있다(Lee & Seo, 
2024). 대학생은 고등학생과는 달리 인간관계와 일상의 변화로 지출
이 늘어나고(Hong & Lim, 2018), 구직난이 심화되면서 자격 취득, 
해외연수 등을 포함한 진로준비 과정에서 경제적 스트레스가 높아진
다(Park, 2020). 즉 사회적으로 경제력에 대한 관심이 높고, 진로준
비 비용이 증가한 것이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둘째, 진로태도성숙 중 준비성은 진로에 대한 이해와 준비 수준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성과 평가에서 나타난 다양한 직업확인, 
관심 직업 이해 및 구체적인 진로목표 설정과는 상반된다. 여기서 주
목할 점은 Lee & Han(1997)이 개발한 측정변수 중 일부는 “내가 원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 진로에 대해 이야기를 하길 원한다.”, “졸
업한 선배들이 진학 및 진로에 대해 설명회를 해 주기를 원한다.”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 내용이 누군가와 이야기하며 직업을 이해한다
는 측면에서 기대한 연구결과와 차이가 발생했을 것이다. 향후에는 
이러한 가능성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거나 보다 체계적인 설문지 개발
이 필요하다. 

이상의 선행연구는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대학운동선수의 진
로태도성숙을 향상시킨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대학운동선수의 진로발달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을 개발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대학운동선수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
하였다. 먼저 사회인지 진로이론의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흥미, 목
표 및 행동 선택을 토대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최초 개발한 프로
그램은 예비 연구를 통해서 타당성을 검증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였
다. 이 후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구분한 
후 최종 확정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그 효과를 검증
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결론지을 수 있다. 

첫째, 대학운동선수의 진로발달을 위해서 도입, 개인과 배경맥락 
이해, 효능감 및 결과기대 향상, 진로흥미발달, 진로선택, 정리를 포
함한 6단계, 총 10회기(회기당 45분)로 구성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
램이 개발되었다. 

둘째, 본 연구의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은 대학운동선수의 진로결
정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자기평가, 직업정보, 목표선택, 미래계
획, 문제해결 그리고 진로태도성숙의 하위요인 중 결정성, 확신성 및 
독립성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구대상자로부터 성과 평가를 분석한 결과 진로집단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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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이 대학운동선수의 진로발달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구체적으로 연구대상자들은 자기이해, 진로특성이해, 진로에 대
한 자기효능감 향상, 강점인식, 다양한 직업확인, 진로장벽 해결방안 
마련, 심층적인 관심 직업 이해 및 구체적인 진로목표 설정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내용을 종합해 미래 연구를 위한 제언을 아래와 같이 정
리하였다. 첫째, 진로집단상담에 대한 운동부 지도자의 인식을 개선
할 수 있는 개입전략이 필요하다. 진로발달 측면에서 대학운동선수
에게는 운동과 함께 진로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일부 운동부 지도자는 진로집단상담이 운동선수의 주의 분산, 운동
열정 감소 및 팀 분위기 저해 등을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이
러한 지도자의 인식은 대학운동선수가 스포츠 은퇴 후 진로를 준비
하고 탐색 및 결정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연구 참여자 선정 시 무선 표집과 배정을 활용해 연구를 설
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운동부 특성으로 인해서 집단을 의
도적 표집방법으로 선정하였으며,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무선적으
로 배정하지 못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의 결과에는 집단 표집 
및 배정, 시간에 따른 성숙 그리고 통계적 회귀로 인한 영향력을 배
제할 수 없다. 향후 연구에서는 준 실험설계보다 타당성이 높은 진 
실험설계가 요구된다.   

셋째, 연구 참여자의 특성에 따른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차이
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 스포츠 은퇴는 부상, 노화, 방
출 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운동선수의 부상 경
력과 수준, 연령 및 학년, 방출 여부 등은 진로전환에 대한 준비, 탐
색, 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수를 특정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넷째, 향후 본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외적 타당성을 고려
해야 한다. 역사 요인으로 인해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기 위
해서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실시할 당시 코로나 19가 전국
적으로 확산되어 대부분의 대학운동부에서는 집합 훈련이 정상적으
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각종 대회가 순연 또는 취소되면서 진로에 
대한 대학운동선수의 태도, 인식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가 대학운동선수뿐 아니라 다양한 연령과 
종목 및 진로발달 수준에 따라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각색할 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운동선수의 진로발달과 스포츠 은
퇴에 대한 학계의 관심을 고취시키는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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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운동선수의 진로발달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김동현
한국체육대학교 강사

[목적] 본 연구는 대학운동선수의 진로발달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방법] 김창대(2002)의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절차에 따라 사회인지 진로이론을 활용해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
하였다. 2차례 예비연구와 전문가 타당성 평가를 활용해 최종적인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후 충청남도 A
대학교 태권도 선수와 서울특별시 B대학교 태권도 선수를 각각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배정한 후 비동등 통제집단 설계
를 실시하였다.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도입, 개인 및 배경 맥락 이해, 효능감 및 결과기대 향상, 진로흥미발달, 진로선택, 정
리를 포함한 6단계의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회기별 45분, 주 2회(1일×2회), 총 10회 제공하였다. 
[결과] 첫째, 이원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자기평가, 직업정보, 목표선택, 미래계획 및 문제해결 그
리고 진로태도성숙의 결정성, 확신성 및 독립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다. 둘째, 회기별 성과 평가를 분석
한 결과, 은퇴 후 미래 구상, 자기이해, 적성에 알맞은 직업 확인, ‘할 수 있다’라는 자기효능감 향상 , 진로전환 시 긍정적 
마음가짐, 선호했던 직업에 대한 확신, 진로장벽 해결방안 탐색, 관심 직업 심층 이해, 구체적인 진로 목표 설정, 진로에 대
한 심층 이해 등의 성과가 나타났다.
[결론]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은 대학운동선수의 진로발달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가 운동선수의 진로발달과 스포츠 은퇴에 대한 논의를 확산시키는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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